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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은 미국의 한 

중년 남성이 부친 대신 딸을 만나게 됐다.

13일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크라

멘토에 사는 변호사 테드 우드(50, 오른쪽)는 자신

의 친부를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유전자 계보 웹

사이트‘앤세스트리’(Ancestry)에 가입하고 자신

의 DNA를 보냈다. 고교 시절 자신을 낳은 뒤 입양 

보냈던 친모를 1990년대에 찾았지만, 부친의 행방

은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우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있다는 연락이었다. 

그러나 우드는 업체의 실수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학에 다니던 30여년 전 단

돈 100달러를 벌고자 자신의 정자를 기부했던 사

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우드의 딸로 확인된 사람은 텍

사스주 알링턴에 사는 영어 강사 멜리사 대니얼스

(27, 왼쪽)였다. 10대 시절 모친으로부터 자신이 기

증된 정자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대

니얼스는 작년 봄 앤세스트리에 가입한 지 한 달 만

에 친부를 찾을 수 있었다.

우드가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자 대니얼스

는 포기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다시 메시

지를 보냈다. 

아버지로부터‘주도’(酒道)를 배우던 아들이 정신

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일 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사는 올해 13

인 한 소년의 아버지는 술 마시는 예의를 가르친다며 

아들에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바이주(白酒) 100㎖를 

마시게 했다.

아들은 술을 마신 직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갔으며,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이란 

진단을 받았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운동실조 및 혼수에 이르는 증상이며, 짧은 시

간 내에 갑자기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나

타난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해당 소년이 병원에 도착했

친부 찾으려 했다가 딸을 찾은 남자

 ‘주도’ 배우다 병원 실려간 소년

처음에 딸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우드는 아내와 

상의한 뒤 생각을 정리하고 답장을 보냈다. 어색했

던 이들의 대화는 정치와 코미디를 포함한 다방면

의 분야에서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

면서 더욱 친밀해졌다.

2천700㎞ 떨어진 곳에 사는 두 사람은 대니얼스

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어바

인의 한 호텔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우드의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또 다른 두 딸도 이 자리에 함께했

다. 모두 20대인 이들은 유전자 계보 사이트‘23앤

드미’(23andMe)를 통해 찾았다.

이 자리에 동석한 우드의 아내 수전은 대니얼스가 

우드와 가장 닮았다며 반갑게 남편의 새 딸들을 맞

았다. 그러나 우드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자신의 

친부는 결국 만나지 못했다.

‘이모지’가 차량 번호판에 사용된다. 이모지는 

키보드 자판 기호로 사람의 감정과 표정 등을 표현

하는‘이모티콘’과 달리 그림으로 모든 것을 나타

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호주 퀸즐랜드주는가 오는 3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총 5가지‘이모지’사용을 허용하기로 했

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여 영국 옥스

퍼드 사전이‘201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던‘기

쁨의 눈물을 흘리는 얼굴’부터‘윙크하며 웃는 얼

굴’과‘선글라스를 낀 채 웃는 얼굴’,‘하트 모양 

눈을 한 웃는 얼굴’, 그리고‘단순히 웃는 얼굴’이 

있으며 이 중 1개만 선택해 쓸 수 있다.

물론 번호판에는 알파벳 3문자와 숫자 2문자를 

조합한 기존 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 이모지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모지 추가에 드는 수수

료는 최대 500호주달러(약 38달러)인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대해 퀸즐랜드주 유명 자동차동호회의 홍

보 담당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지금까지도 

차량 번호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나 지역의 

상징을 담을 수 있었다.”면서“이모지 추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식에 일부 네티즌은 주 정부 정책

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대부분 운전자

에게 필요한 이모지는 화난 얼굴일 것”이라고 비

꼬기도 했다.

이모지 온라인사전‘이모지페디아’에 따르면, 페

이스북에서는 하루에 7억 개가 넘는 이모지가 게

시물에 쓰인다. 이런 이모지를 기념하는 날도 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7월 17일은‘세계 이모지의 

날’로 지정돼 있다.

‘이모지’가 차량 
번호판 속으로

을 당시,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느껴졌으며 크게 소

리를 쳐도 깨어나지 않아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소년

은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경 의식

을 되찾았다.

소년의 아버지는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절에 아들에

게 주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다량의 술을 한꺼번에 마

시게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처음

에는 (아이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하지만 아이를 불러도 

깨어나지 않고 몸 전체가 뜨거워진 것을 확인한 뒤 곧

바로 병원에 데려갔다.”고 전했다.

소년의 아버지는“다시는 아이에게 이런 식의 시도

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